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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 건강 위한 인천 주요 도로 환경조사 실시 

- 3 ~ 10월 도로변 퇴적물의 미세플라스틱 등 12개 항목 조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0월까지 4개 자치구 

주요 도로의 퇴적물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변 퇴적물은 차량 이동 등으로 비산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흡입할  

경우 호흡기질환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시·군, 구에서는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도로 청소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시민 건강 보호 대책 수립을 위한 

유해 물질 함유량, 재비산농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중구, 동구, 미추홀구, 서구를 대상으로 도로변 퇴적물 특성  

조사를 실시해 중금속 등 22개 항목이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됐으며, 

올해는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주요 도로를 조사지점으로 선정해 

도로변 퇴적물에 대한 중금속, 석유계총탄화수소 등의 오염도를 검사

하고 재비산먼지 농도와 다양한 인자(교통량, 입자크기 등)간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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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도출해 유해 물질의 거동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변 퇴적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권문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 

구와 협력해 도로변 퇴적물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재비산먼

지에 시민들이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데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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